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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를 참고하여 외국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고1 2014년도 9월 12번)

< 보 기 >
조음위치

조음방법 두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안울림 
소리

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ㅂㅃㅍ ㄷㄸㅌ ㄱㄲㅋ
ㅈㅉㅊ

ㅅㅆ
ㅁ ㄴ

ㄹ
ㅇ

ㅎ

① ‘불’은 ‘둘’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소리 내야 해. 
② ‘불’은 ‘굴’처럼 혓바닥을 여린입천장에 밀착시켜 소리 내야 

해. 
③ ‘불’은 ‘눌’과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 내야 해. 
④ ‘불’은 ‘둘’, ‘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

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야 해. 
⑤ ‘불’은 ‘둘’, ‘눌’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며 

소리 내야 해.

2.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7년도 9월 14번 변형)

① ‘ㅁ’은 ‘ㅃ’과 달리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발음
하기 쉽겠구나. 

② ‘ㅁ’은 ‘ㅃ’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
에 발음하기 쉽겠구나.

③ ‘ㅁ’은 ‘ㅍ’보다 더 늦게 습득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구나. 
④ ‘ㅁ’과 ‘ㅃ’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자음들 

중 가장 먼저 습득되는 편이겠구나.  
⑤ 아기들은 ‘아빠’보다 ‘이모’의 발음을 더 쉽게 발음할 수 있겠

구나.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음운 개념 문제

‘엄마’와 ‘아빠’ 중에 어느 단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가 쉬울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
를 받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 연령에 따라 습득되는 자음들이 
다르다.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두 입
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 그 중에서도 코
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자 울림소리인 ‘ㅁ’이 2세 때 습득
된다. 그 후 3세 때에는 파열음이자 안울림소리인 ‘ㅃ’을 습득
하게 된다. 따라서 ‘ㅁ’을 ‘ㅃ’보다 먼저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
들은 부모의 호칭 중 음성학적으로 ‘아빠’보다 ‘엄마’를 보다 쉽
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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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1 2011
년도 3월 11번)

< 보 기 >

 자음 중 안울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
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
도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거
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깨지지 않는다.①  주먹밥은 돌처럼 딴딴하게 굳어 있었다.
문이 덜거덕 열린다. ②  수레가 떨거덕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
햇빛이 부옇게 칠판을 비추었다. ③ 안개가 뿌옇게 낀 아침이었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삭삭 쓸었다. ④ 마루를 걸레로 싹싹 문질러 닦았다. 
부모님의 의견을 좇아 진로를 정했다. ⑤ 동생은 형을 쫓아 방에 들어갔다.

4.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
는? (고1 2017년도 9월 13번)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 보 기 >

◎ 한글 모음 놀이의 승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할 것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
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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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3 2020년도 4월 13번)

< 보 기 >
변별적 자질이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변별적 자질
은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별해 주며,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
타내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 그렇지 않은 부류는 ‘−’로 
표시한다.

[자료 1]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 [후설성] :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

이 중립적 위치보다 뒤에 놓이는 성질. 후설 모
음은 [+후설성], 전설 모음은 [−후설성]이다.

◦ [고설성] :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높아지는 성질. 고모음은 [+고
설성], 중모음과 저모음은 [−고설성]이다.

◦ [저설성] :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낮아지는 성질. 저모음은 [+저
설성], 중모음과 고모음은 [−저설성]이다.

◦ [원순성] :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성질. 원순 모음은 
[+원순성], 평순 모음은 [−원순성]이다.

[자료 2] 단모음 체계표
       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① ‘ㅡ’는 [+후설성]으로, ‘ㅣ’는 [−후설성]으로 표시한다.
② ‘ㅏ’와 ‘ㅓ’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

로 다르다.
③ ‘ㅚ’와 ‘ㅜ’의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순성]과 [−

저설성]이다.
④ ‘ㅔ’와 ‘ㅗ’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

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
다.

⑤ ‘ㅐ’와 ‘ㅟ’는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
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별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
다.

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 을 확인할 수 있군.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⑤ 4개의 후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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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 사용된 모음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2 
2017년도 학업성취도평가)

㉠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간 정보
가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에도 활발히 활용된다면 
한층 정밀한 재해 예방 및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① 첫 음절의 모음 ‘ㅚ’는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면 원순 모음이
군.

② 둘째 음절의 모음 ‘ㅣ’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누면 
후설 모음이군. 

③ 셋째 음절의 모음 ‘ㅓ’는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면 저모음이
군. 

④ 넷째 음절의 모음 ‘ㅡ’는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면 원순 모음
이군.

⑤ 다섯째 음절의 모음 ‘ㅗ’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누
면 전설 모음이군.

8.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고3 2013년도 10월 A 11번)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철수 : 영희야, 넌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해.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

로 발음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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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1 2015년도 9월 11번)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
(입을 벌리는 정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폐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반개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개모음) ㅐ ㅏ

< 보 기 >
 수정 :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민기 :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수정 : 아니. 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했어야 했는

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기 : 아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네가 잘 했어야 했는

데.’로 들었어. 그런데 ‘니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수정 : 맞아. 그런데 ‘내’와 ‘네’가 혼동되니까 현실적으로 ‘니

가’를 사용하기도 하지. 
 민기 : 아, 그렇구나. ‘내’를 발음할 때는 (  ㉠  )

①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② ‘네’와 달리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야겠구나. 
③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아지게 해야겠구나. 
④ ‘네’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⑤ ‘네’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10. 다음은 국어 수업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3점] (고1 2015년도 11월 11번)

선생님 : 국어의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이 있는데,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중 모음 가운데 ‘ㅢ’는 이
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단모음 [ㅔ]로, 단어에서 첫음절이 아닐 경
우에는 단모음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
러면 칠판의 예시를 보고 ‘ㅢ’가 각각 어떻게 발음될 
수 있는지 말해 봅시다.

     
의사의 호의(好意)
㉠  ㉡   ㉢

학  생 : (                Ⓐ                  )
① ㉠의 ‘ㅢ’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서 발음되겠군

요.
② ㉡은 조사이므로 ㉡의 ‘ㅢ’는 이중 모음뿐만 아니라 단모음으

로도 발음할 수 있겠군요.
③ ㉢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의 ‘ㅢ’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④ ㉠과 ㉡의 ‘ㅢ’는 서로 다른 소리로 발음할 수도 있겠군요.
⑤ ㉡과 ㉢의 ‘ㅢ’는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 동일한 소리로 발음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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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으

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최소 대
립쌍을 이루려면 두 단어의 분절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음운의 성질이 동질적이
어야 해요. 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끼리, 비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끼리 대응해야 하며 자음, 모음, 반모음도 해
당 종류끼리 대응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살’과 ‘알’은 분
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살’과 ‘사이’는 ‘ㄹ’과 ‘ㅣ’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 아래 묶인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눈〔目〕[눈]-눈〔雪〕[눈ː], 마리–머리, 이마-치마,   
     하루-나라, 키-아이

  학생 : (  ㉮  )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눈〔目〕과 눈〔雪〕은 장단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② ‘마리’와 ‘머리’는 ‘ㅏ’와 ‘ㅓ’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
당해요. 

③ ‘이마’와 ‘치마’는 ‘ㅇ’와 ‘ㅊ’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
당해요.

④ ‘하루’와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
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⑤ ‘키’의 ‘ㅋ’과 아이의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의 해당하므로 
‘키’와 ‘아이’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12.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경구개 부근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며 연구개 
부근과 매우 가깝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들 간의 차이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다. 차이점보
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 예를 들어 ‘ㅏ’와 ‘ㅐ’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ㅏ’와 
‘ㅟ’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이다.

① ‘ㅡ’를 발음할 때보다 ‘ㅏ’를 발음할 때 입이 많이 벌어진다.
② ‘ㅚ’에서 ‘ㅗ’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

으로 옮겨 간다.
③ ‘ㅔ’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ㅟ’이다.
④ ‘ㅓ’를 발음할 때와 ‘ㅗ’를 발음할 때 모두 혀의 높이가 고모

음보다 낮고 저모음보다 높다.
⑤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두 모음의 관계를 판단하면, ‘ㅜ’와 

‘ㅐ’보다는 ‘ㅜ’와 ‘ㅗ’가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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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표준 발음법 자료]

제4항 ‘ㅏㅐㅓㅔㅗㅚㅜㅟㅡ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ㅒㅕㅖㅘㅙㅝㅞㅠ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① ‘제4항’의 [붙임]을 보니, ‘기회’의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
할 수도 있겠구나.

② ‘제5항’의 ‘다만 1’을 보니, ‘가져’의 ‘ㅕ’는 단모음으로 발음해
야 하겠구나.

③ ‘제5항’의 ‘다만 2’를 보니, ‘예의’의 ‘ㅖ’는 이중 모음으로 발
음해야 하겠구나.

④ ‘제5항’의 ‘다만 3’을 보니, ‘희망’의 ‘ㅢ’는 단모음으로 발음해
야 하겠구나.

⑤ ‘제5항’의 ‘다만 4’를 보니, ‘의사의’의 첫음절의 ‘ㅢ’와 세 번
째 음절의 ‘ㅢ’는 둘 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14. 다음은 국어의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만을
㉠∼㉣ 중에서 모든 고른 것은? (수능특강)

< 보 기 >
음절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
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 국어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만 보아도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
이 무엇인지 또는 음절 경계가 어디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
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 갓 구운 빵을 ㉡ 종이에 싸서 아이에게 건넸다.
 · 아버지께서는 고등어보다는 ㉢ 갈치를 좀 더 선호하셔.
 · 학문의 기초가 ㉣ 쌓임에 따라 그는 공부하는 데 점점 재

미를 느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